
특집 I신영오 교수가 말하는 AIDS와 함께하는 세상 ⑤ I

그래 필자는 오랜만에 호 L- || 주의 맬본을 다시 

찾았다. 처음 방문은 70년대 초반 

에 세계보건기구의 장기 펠로로 

서, 두 번째는 워크샵에 참가할 

때였다. 맬본은 공원의 도시라는 

이름에 걸맞게 인공으로 곱게 꾸 

민 공원과 원시림이 조화를 이루 

고 있어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아 

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많 

아도 조용하고 깨끗하다.

바이러스를 전공하는 사람에게 

는 더욱 인연 깊은 도시이다. 바 

이러스관련 연구소가 많으며 바이 

러스학자로서 항체생산에 대한 클 

로닝 이론으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

버낼박사가 활동한 도시이기도 하 

다.

이 곳에는 주로 에이즈를 연구 

하는 국가혈청표준실험실(NS 
RL), 빅토리아 감염병표준연구실 

(VIDRL), 버낼의학연구센터 이외 

에도 대학이나 병원 등 많은 기관 

들이 있어 필자는 이들 연구소와 

대학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옛 

동료들과 재회도 하고 머리를 새 

롭게 채우고져 하였다.

초가을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

날,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야라강 

변의 페어필드전염병연구소자리 

를 찾았다. 천연의 자연림은 옛 

그대로 이었으며 사람의 기척이 

거의 없었다. 옛날에 번성하던 

전염병원은 폐쇄되고 주로 에이즈 

연구를 위한 맥팩랜 버낼(Mcfa 
rlane Burnet)의학연구센터가 활 

동하고 있었다. 이 곳에서 오전을 

보내는 동안 호주가 에이즈연구에 

투자하는 규모와 열의에 놀랐으며 

나올 때는 심한 감회와 흥분에 쌓 

여 있었다.

사반세기 전 삼십대 초반에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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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으로 생활하던 외국을 다 

시 찾아 왔다는 감회도 있었 

으나 이 보다는 연구원이 

나에게 보인 실험자료 때문 

이었다.

그들은 에이즈환자를 최 

신의 방법으로 치료한 후에 

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었 

다. 바이러스의 숫자를 최신 

검사방법인 bDNA증폭기술 

로 시험하고 있었다. 치료의 

모니터링 기술은 수년전 까 

지만 해도 오백이 검사의 한 

계이었으나 현재의 방법은 

오십까지의 탐지가 가능하 

게 되었다. 이들의 자료에는 

치료받은 사람의 다수가 오 

십 이하의 커피수를 보였 

다. 바로 이 것이 나로 하여 

금 들뜨게 만든 것이다.

오십개 이하까지 시험할 수 

있는 진단기술과 바이러스를 이 

정도로 감소시키는 치료방법은 분 

명 현대 생명과학의 혜택이라 하 

지 않을 수 없다. RNA 커피수가 

오십개 이하라는 것은 감염성 바 

이러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 

을 의미할 수가 있다. 바이러스는 

존재하는 입자 숫자의 10〜20% 
만이 실제 감염성을 갖는다는 것 

을 생각할 때에 근래의 복합치료 

방법은 에이즈를 “치료되는 전염 

병으로 바꾼 것이다. HIV감염자 

에게는 물론이고 에이즈 환자에게 

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실험자료를

가： 것€ 갑여 /'： 湃이 귀스가 

H 9i 全 재아지 앗: 1； 으 의 I지 

악 4가 잇다. 巾이귀스슨 * 재 

아七 이자 气자91 2~宜%만 

이 马제 节입拦 작据牌 것 

윽 생각하 때어 근콰乌 쏙합袒 

궆앙써은 에이그 츸 “치 危弓片 

전입电”으 W 研* 것이다. HIV 
갑8자에게关 与 굴 이 2 어이 끄 

학자에게 f나］골乌 移앙을 저明한 

시험자귶흘 정한 것이다.

접한 것이다.

에이즈에 관한 많은 사실 

이 외국교과서의 내용과 국 

내의 실상이 다름을 알게 된 

다• 외국의 교과서에서는 

HIV감염 십년 이후에 반이 

환자로 진전되는 것으로 기 

술한다. 그러나 필자등이 국 

내의 많은 감염자들을 대상 

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 

리 나라 감염 자들은 치료를 

받지 않아도 감염 십년 후에 

20내지 30%만이 환자로 진 

전되 었다.

감염 후에 적합하게 치 

료를 받을 때는 이러한 

숫자가 5% 이하로 줄어 

d 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 

시하고 있었다. 과거 십 

여 년 남짓한 기간 중에 

치료제 개발이 이 정도임 

을 생각할 때 앞으로 십 년 동 

안 치료제 개발의 성과는 보다 진 

전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의 감염자가 십 년 이상의 

기간 동안 살아 있을 때 보다 효 

능이 우수한 치료제의 혜택을 받 

을 가능성이 크다. 물론 필자가 

현 치료제의 문제점을 모르는 바 

가 아니다. 혹자는 에이즈의 치료 

제개발은 불가능하며 인간은 가장 

간사한 바이러스중의 하나인 HIV 
와의 싸움에서 영원한 패자일 것 

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.

그들의 주장에도 나름대로의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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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에이즈 . 

상^ 내芝으 

힘들 2

에이즈아 HIV에 대아여
유쎨나게 편견가 2해가 I잖아 

앗다. H 丨 V* 쌀昭 딕2 이 시 언 

이 흘기가 지급E 무지아 편견 

은 계 々딕 2 있다. 이 电 I나•감들 

영야에/、1 긊껵混 W 
: 쌀견 들읔 0才기가기 

HlvV 寸은 알거쪘윽 

앙U으 잘殳힛 선입관'때与인 

戈 으 글 <i 인다. 

거가 있다.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 

자는 것이 아니다. 다만 HW 의 변 

이나 저항성 문제는 세균에 대한 

항생제와 같이 '효과적으로 해결될 

것으로 보인다. 기존의 치료제와 

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

동시에 투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

예가 될 수 있다.

필자등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

에이즈치료제와 한국산 홍삼을 병 

용하였을 때 치료제를 단독으로 

투여하였을 때 보다 바이러스 량 

은 적은 반면 면역 세포 수는 많 

았다. 홍삼은 에이즈 치료제로 작 

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

HIV에 의한 면역세포(CD4림프세 

포)의 파괴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

보인다.

대부분의 외국과는 다르게 우 

리나라에서는 HIV감염자가 늘어 

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 

스컴은 이제 에이즈에 대하여 별 

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듯하다. 

이러한 매스컴의 무관심은 좋은 

점도 있으나 국민에 대한 홍보라 

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 

로 보인다.

에이즈와 HIV에 대하여서는 유 

별나게 편견과 오해가 많아 왔다. 

HIV가 발견되고 이십년이 흘러간 

지금도 무지와 편견은 계속되고 

있다. 이는 사람들이 에이즈 분야 

에서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발견 

들을 따라가기 힘들고 HIV가 처 

음 알려졌을 당시의 잘못된 선입 

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 그 중 

의 하나가 HIV에 감염되면 곧(?) 

죽어야 하며 결코 나을 수 없는 

병이라는 오해이다. 그러나 현재 

에이즈는 치료제가 있으며 나을 

수 있는 하나의 감염증질환에 불 

과하다. 이제 에이즈 관련인 모두 

는 감염자나 환자에게 보다 전문 

적인 식견을 갖고 희망과 용기를 

북돋워 주는 홍보와 상담을 해야 

할 것으로 생각된다. ©

시원한 호주 해안에서의 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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